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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경


올해는 외부 자료나 참고 이미지를 배제한 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스케치를 통해 형태를 

수정하거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남겨진 조각에서 출발해 그에 어울리는 조

각들을 찾아가며 퍼즐을 완성하듯 작업을 이어갔다. 이는 마치 숨겨진 지도를 따라가는 듯

한 느낌을 주었다.


작업의 출발점은 종종 시구, 글, 또는 어떤 장면에서 연상된 이미지였다. 이러한 과정은 온

전히 자유로운 연상과 상상에 맡겨 진행되었는데, 우연이 또 다른 우연을 만들어내고, 그것

이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키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신비로운 느낌이 찾아왔다. 조각들

은 어떤 형태로 잘려 나가도 결국 공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각각의 조각은 불

완전하고, 하찮으며,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았으나, 그 요소들은 공간 속 어느 지점

에서든 자신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간의 여백은 형태를 완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작업의 역설적 체험이었다. 사진 

속 사물들은 단순한 참고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작업의 끝자락에서야 

어딘가에서 불쑥 내 눈에 띄는 것들이었다. (이미 진행된 작업이 나중에 어떤 사물을 다시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때 조각과 이미지, 우연과 배열은 앞뒤가 분명한 순서로 움직이지 않았다. 남겨진 조각은 

다음 조각을 부르고, 우연히 놓인 형태는 다시 공간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형태가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각과 여백 사이에서 뒤늦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